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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11. 8.(수) 16:30 배포 2023. 11. 8.(수) 08:00

스포츠토토, 최소한 범위에서 운영 경비 조정해 경영 개선
- 11. 8. 문체부, 권익위 중재로 스포츠토토코리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경영 개선 조정안 합의
- 경영적자 완화로 스포츠토토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계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1월 8일(수), 국민권익

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의 중재로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송영웅),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이하 공단)과 함께 스포츠토토 

운영 안정화를 위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2020년 7월부터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승인받은 예산 대비 인건비를 초과 집행하며 

경영적자가 누적되었고, 이로 인해 스포츠토토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스포츠토토 운영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2022년 9월 권익위에 요청했다.

  공단과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그간 사업발전협의체를 통해 개선안을 지속적

으로 논의해 왔으나 운영계획 변경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다. 이에 문체부와 

공단은 수탁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에 공감하고, 권익위의 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스포츠토토 운영계획 변경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문체부와 공단,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권익위 중재로 남은 수탁 

기간 동안 위탁운영비율의 변경 없이 적자 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를 조정해 경영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정산항목의 잔여 예산을 

부족한 인건비로 사용해 전문인력 확보와 종사자 처우 개선에 사용하고 

추가로 사용된 인건비는 사후 정산을 통해 취지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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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써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인건비를 추가로 확보해 스포츠토토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되는 한편 향후 인건비 증가로 생기는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조정안 합의에 참석한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서로 조금씩 양보해준 

공단과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 조정에 애써주신 권익위 측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조정안 합의를 통해 체육 재정의 90% 이상을 차지

하는 스포츠토토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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